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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에서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에 의한 복막염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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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은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중인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으로 원인균은 대부분 그람양성균으로 

70% 정도로 보고되며 그람음성균이 20%, 진균이 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을 해오던 환자에서 발생한 그람음성간균인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에 의한 복막염 1례이다. 

50세 여자환자가 복통과 혼탁한 투석액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상기 환자는 1999년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

단받고 2008년 4월부터 말기신부전 진단하에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시행하신 분으로, 내원 2달전 복막염으로 2주간 

imipenem 복강내 주입후 호전보이다 치료후 7일후 복막염 재발하여 다시 imipenem 복강내 주입 치료 2주 시행후 호전 

보인 과거력 있는 분이다. 2회 복막액 배양검사에서 반복적으로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이 동정되었으며 항생

제 감수성 결과 Imipenem에 감수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되었다. 입원 당시 복막염 소견 보여 이전에 동정된 균에 의한 

복막염이 두번째 재발한 것으로 보고 다시 복강내 Imipenem 주입 총 4주 지속후 재발 없이 외래 경과 관찰중이다.

Methylobacterium mesophilicum은 토양, 물, 병원기구등 다양한 환경에서 분리되나 병원체로서 인체감염은 드물며 대

개의 감염은 면역저하환자에서 기회감염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염 원인균으로는 드문 균

이지만 균동정 결과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후 더 이상의 재발 없이 복막투석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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